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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조사 결과, 취업 준비생 10명 중 8명 이상이 일 경험 부족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응답자들은 일 경험 프로그램, 취업 지원금, 정보 제공 등을 희망하며, 기업들은 직무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기업의 직무 훈련 기회 제공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제안하며,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들은 임금과 워라밸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정년 연장 시 신규 채용 감소를 우려하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 본문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전국 20~34세 남녀 구직자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미취업 청년의 취업 준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취업 준비생 10명 중 8명 이상(80.7%)이 일 경험 부족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했다. 이는 청년 취업난 심화와 더불어 직무 경험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응답자들은 업무 경험 및 경력 개발 기회 부족 외에도 일자리 정보 부족(45.3%), 직무 관련 자격증 취득의 어려움(30.8%), 외국어 점수 취득의 어려움(19.6%) 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은 취업 준비 과정에서 인턴 또는 일경험 프로그램, 취업 관련 지원금 또는 장학 제도, 취업포털 및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들은 기업 선택 시 직무 관련 일 경험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업 입장에서도 청년들의 직무 경험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취업 준비생들은 임금 수준과 워라밸을 기업 선택의 중요한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정년 연장 시 신규 채용 감소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경총은 기업들이 청년들에게 직무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을 제안하며,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청년 취업난 해소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청년들의 직무 경험 확보는 취업 성공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이를 위한 정부, 기업, 청년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기업의 직무 훈련 기회 확대와 더불어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때, 긍정적인 취업 시장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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